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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홀딩스, 핵심사업에 선별투자!
허창수 대표이사 회장 선임 … 정유․에너지 유통사업에 무게중심  

LG에서 분리된 GS홀딩스가 7월2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창립이사회를 열어 허창수 LG건설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에, 서경석 전 LG투자증권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에 각각 선임했다.

허창수 회장은 대주주를 대표하면서 출자를 전담하는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출자 

포트폴리오와 자회사 사업성과 관리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GS홀딩스는 당분간은 LG와 함께 LG그룹 내 지주회사로 남아 있게 되지만 2005년이면 완전히 계열분리돼 

재계 순위 7위인 허씨 집안의 독립된 그룹으로 거듭난다.

GS홀딩스는 9개 회사를 거느린 에너지․유통 중심의 서비스 전문 지주회사로서 위상을 다지면서 차근차근 

계열분리를 위한 준비작업을 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회사로는 LG-Caltex정유, LG유통, LG홈쇼핑, GS스포츠가 있고 정유 아래에는 또 LG파워, 해양도시가스, 

서라벌도시가스, 세티, 오일체인이 있으며, 계열기업으로는 LG건설, 한무개발이 있다.

GS홀딩스는 자회사 및 계열사들이 경영이념과 중장기 전략을 공유하고 사업시너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

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각 회사는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GS그룹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세우고 자회사의 가치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작지만 큰 소수정예의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에서는 LG-Caltex정유의 유통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유통사업 구조를 더욱 튼튼히 함으로

써 단순한 고객만족의 차원을 넘어 고객접점에서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핵심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 사업의 집중력을 높이고 자회사 및 계열기업의 유통관

련 사업에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GS홀딩스는 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와 <법인별 이사회 중심 경영체제>를 통해 점점 강해지

고 있는 기업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그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CI 작업도 진행돼 GS홀딩스와 자회사들은 브랜드를 GS로 바꾸는 쪽으로 

원칙을 정하고 회사별 특성과 고객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브랜드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

으며, 현재 외부 용역회사와 함께 로고 및 심벌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어 9월께면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

인다.

<화학저널 2004/07/05>


